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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성경� 2월호�가정예배_성서유니온�선교회�홈페이지�자료실

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이�세상을�창조하신�창조자�하나님을�찬양합니다.� 세상의�악을�심판하실�하나님의�때를�기다리며�

� � � � � � 거룩하고�성결하게�살아가도록�도와주세요.

�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주�발�앞에�나�엎드려(One�Way)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 요� 11장� 17~� 27절�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1)� 마르다는�죽은�나사로가�언제�다시�살아날�거라고�믿었습니까?(24절)�

� �▶� 마르다는� 죽은� 나사로가� 마지막� 날� 부활� 때에� 다시� 살아날� 거라고� 믿었습니다.� 실제로� 이� 당시� 많은�

사람들은� 마지막� 날� 부활이� 있다는� 것을� 믿고� 있었기� 때문에,� 마르다의� 대답은� 지극히� 상식적인� 답변이었

습니다.� 하지만� 예수님께서는� 마르다의� 상식을� 뛰어넘는� 죽은� 나사로를� 살리시는� 기적을� 보이셨습니다.� � �

우리도� 때때로� 마르다와� 같이� 우리의� 상식을� 기준으로� 하나님의� 능력을� 제한하곤� 합니다.� 하지만� 하나님께

서는� 우리의� 생각을� 뛰어넘으시는� 놀라운� 하나님이십니다.� 우리에게� 주어진� 일상� 속에서,� 우리에게� 다가올�

미래� 가운데� 역사하실� 하나님을� 기대합시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하나님을� 의지하는� 자들에게� 가장� 좋은� 것으로�

채워주시고�가장�좋은�길로�인도하실�것입니다.

� � 2)� 예수님께서는�자기�자신을�어떻게�소개하십니까?(25절)

� �▶�예수님은�자기�자신을�부활이요,� 생명이라고�소개하십니다.� 예수님의�이러한�소개는�그� 당시�사람들에

게는�굉장히� 충격적인�발언이었습니다.� 왜냐하면� 당시� 사람들은� 생명의� 주관자,� 부활의� 주관자는�오직� 하나

님� 한� 분이라� 생각했기에�자신을� ‘부활이요,� 생명’이라고�소개한� 예수님의�발언은� 자신이�하나님이라는�엄청

난� 의미가� 담겨있었습니다.� 우리가� 믿는� 예수님은� 하나님과�동일한� 권능과� 권세를� 지니신� 분이십니다.� 우리

는� 영원한� 생명의� 주관자이신� 예수님을� 바라보고� 의지해야� 합니다.� 우리가� 매일� 영원한� 생명이신� 예수님을�

바라보며� 하나님의� 말씀에� 순종하며� 살아갈� 때,� 하나님께서는� 우리를� 통해� 세상� 가운데� 하나님의� 계획을�

이루어�나가실�것입니다.� 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